
삼성전자, 시스템반도체 3위 진입
2/4분기 점유율 5.9%로 2분기 연속 3위 … 모바일용 판매 호조로

삼성전자(대표 권오현)가 2분기 연속 세계 시스템반도체 <톱3>에 든 것으로 파악됐다.

아이서플라이에 따르면, 삼성전자는 2013년 1/4분기 시스템반도체 매출액이 26억7500만달러를 기록했다.

1/4분기 시장 점유율은 5.0%로 2012년 4/4분기 5.9%로 처음 3위로 올라선 뒤 2분기 연속으로 같은 자리를

지켰다.

1위는 인텔로 108억2400만달러(20.3%), 2위는 퀄컴으로 39억1600만달러(7.3%)를 기록했으며, 텍사스인스트루

먼트 25억8700만달러(4.8%), 브로드컴 19억5400만달러(3.7%)로 뒤를 이었다.

삼성전자가 후발주자로 뛰어든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약진한 것은 최근 스마트폰 시장 급성장에 따라 삼

성이 강점을 지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(AP)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.

이에 힘입어 1/4분기 시스템반도체와 메모리반도체를 포함한 삼성전자의 전체 반도체 매출액은 전년동기대

비 7.5% 증가한 77억7400만달러를 기록했다.

시장 점유율은 10.5%로 2012년 4/4분기 11.1%에 이어 2분기 연속 2자릿수를 유지하며 2위를 유지했다.

1위는 인텔로 111억6800만달러(15.1%)를 기록했으며, 3위 퀄컴은 39억1600만달러(5.3%), 4위 도시바는 29억

3200만달러(4.0%), 5위 텍사스인스트루먼트는 27억1000만달러(3.7%)를 나타냈다.

삼성전자는 1/4분기 PC시장 침체 등 IT(정보기술) 시장 전반적으로 수요가 약세인 가운데에도 모바일용 반

도체 판매 호조와 차별화 전략으로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

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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